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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

- 자녀 사회 관계망(SNS)에 불법‧유해 영상이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되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등 

차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방지기능이 추가되어 보급된다.

*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각종

성범죄. 성적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의 촬영 유포 협박, 몸캠피싱,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그루밍, 성적괴롭힘, 조건만남 유도 등이 이에 해당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

졌지만, 여전히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 `19년 14,380건 → `20년 16,866건으로 약 17% 증가(2021년 검찰연감)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에 노출*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21.2%가 성적 언어· 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

경험(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설문조사 결과, `21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 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으로, 가해자가 사회 관계망(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 화면 ]

< 메뉴 아이콘 >

(부모용 앱 화면)

< 유해동영상 감지기록 화면 >

(부모용 앱 화면)

< 음란채팅 의심문자 화면 >

(부모용 앱 화면)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

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

켓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와 고객센터

(1566-827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끝.



       


